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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전통�연희�정책과�매개�활동�연구

:공옥진의�인물,�장소,�기관�관계�분석을�중심으로*

김병오

 

[국문초록]�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전통 연희에 대한 지원정책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예술진

흥법이라는 양대 법안으로 대표되어 왔다.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적 지정 제도를 통해 특

정된 대상들을 상대로 주요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면, 문화예술진흥법은 작품의 창작 및 

연행, 공간의 활용 등을 매개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한편, 소위 ‘병신춤’으로 유명한 공

옥진은 20세기 후반 한국의 전통연희 영역에서 가장 커다란 성공을 거둔 예인이다. 문

화재보호법 대신 문화예술진흥법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뛰어난 무대 역량과 독특

한 작품 창작을 통해 누구보다도 활발한 연희 활동을 선보였다. 본 연구는 전통 연희 지

원정책의 맥락에서 사례 비교를 통해 공옥진 연희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특히 매개 

활동 영역에서의 제도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문 기사에 나타난 공옥진의 인

물, 장소, 기관 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공옥진의 활동과 전통연희 지원정책의 특징 및 의

의를 양적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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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상의�비주류,�공옥진

공옥진은 한국에서 20세기 후반 이래 누구보다도 널리 알려진 전통예인 중 한 사람

이다.1) 제도적 차원에서 보자면 전형적인 비주류에 속했으나, 동시대에 활동한 전통예

인 가운데 대중성에 관한 한 비교 대상이 없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공옥진 이래 

다른 그 누구도 공옥진 만큼의 대중적 환호에 도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내 공

연, 해외 공연 따질 것 없이 그는 늘 최고의 무대에 서 있었다.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는 

‘심청가’ 종목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이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법리나 원칙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만들어낸 무형유산 분야에

서의 가장 돌출적 사건이기도 했다. 

1인 창무극 <심청가>, <수궁가> 등을 통해 공옥진이 성취한 대단한 성공과 활약에 

대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수요층의 성장 그리고 제도적 영향 등 여러 가지 배경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 정점을 이루었던 민중적 민족주의가 

수요의 저변이었다면 굴곡진 생애와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에서 비롯된 근성 넘치는 무

대 운용 역량은 공급 부문의 핵심 자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잘 포착되지는 

않겠지만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공적 문화예술 지원사업 역시 성공의 한 배경으로

서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생을 비주류로 살아왔으며, 그 명성에 비해 ‘인간문화

재’ 급의 명예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옥진 역

시 전통연희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연희 활동을 전개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전통연희에 대한 공적 지원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예술진흥

법이라는 양대 법안으로 대표되어 왔다. 이들이 각기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되어 현재까

지도 별도로 존속해 왔다는 것은 양대 법안의 정책적 목표와 추진 방안에 나름의 차별성

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수혜 대상 차원에서 보자면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1) 당시 공옥진의 유명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은 적지 않다. 그중 1996년에 실시된 전국 대학생 대상 인
간문화재 추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옥진은 전통연희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예술 영역을 포함해
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예술인이었으며, 여타 후보자들과의 격차도 매우 두드러질 만큼 지명도가 높
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하고 싶은 사람으로는...(중략)...공옥진여사(16.2%)를 
언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김덕수씨(6.4%),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씨, 전두환 전
대통령, 만화가 이현세씨가 각각 3.5%를 획득했다.’ <대학등록금 분실땐 이건희 회장에 도움요청, 월간｢
인턴｣ 전국 대학생 설문>, 경향신문, 19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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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랄 게 따로 없을 만큼 수혜자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데 반해, 문

화예술진흥법의 경우는 사업에 따라 수혜 대상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고 일정한 정책 결

정 과정을 거쳐 매 시기 갱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통연희 생태

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협력자들의 정책 과정 참여 여부에 영향을 끼쳐 왔다. 

본 연구는 문화재보호 정책과는 별도의 영역에서 주로 전개된 공옥진의 연희 활동이 

문화예술진흥정책과 상대적으로 강한 친연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수행되었

다. 제도적 측면에서 공옥진의 연희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대표되는 전통연희 지원정책의 상대적 특징과 의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통연희 지원정책으로서 양대 법안의 특징과 역사적 경과를 간단하게 살피고, 

신문 지상에 등장한 공옥진의 인물, 장소, 기관 관계 연관어 비교분석을 통해 전통예인

과 특정 제도와의 관계성을 양적 차원, 가시적 차원에서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

해 전통연희 지원정책에서 매개 활동의 의의를 환기해 보고자 하였다.

Ⅱ.�매개�활동과�전통�연희�정책

1.�매개�활동의�의의

매개자 혹은 매개의 개념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 생

태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매개 활동 혹은 매개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

기 때문이다. 민지은․지영호(2016)는 문화 매개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논하

게 되면 ‘미학적 가치에 의한 평가가 아닌 이를 향유하는 관객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어

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문화예술은 향유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문화 매개 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더욱 높이 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문화 매개’의 개념은 프랑스의 용

례를 가져온 것인데, 프랑스 정부가 문화 민주화 실현을 목적으로 매개자 개념을 정책에 

도입한 것이다.2) 

2016년에 채택된 ‘무형유산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이행지침’3)도 매개 활동의 개념

을 중용하였다. 전통연희를 포괄하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지침을 담은 

2) 민지은․지영호(2016) 190쪽 인용 및 참조.
3)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 UNESC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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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항목에 매개 활동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해 두었다. 무형문화유산이 당사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일익을 담당하려면 매개자들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사국은 관련 전문가들, 문화 중개인들(brokers) 및 매개자들(mediators)을 참여

시키는 협력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당사국은 기획, 정책 및 프로그램 안팎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적절하게 통합

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전문가 및 문화 중개인과의 협력사업을 강화해야 한다.4)

2.�정책의�대응

앞 단락을 통해 매개 개념의 일반적 의의에 대해 요약했다면 이번에는 전통 연희 관

련 제도의 변화와 매개 활동과의 상관성 혹은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연

희 활동과 관계가 깊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의 법령 개정 이력 및 관련 사업

의 생성 추이를 요약하여 매개 활동과 관계된 정책의 변화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문화재보호법

전통연희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공적 제도로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먼

저 꼽을 수 있다. 1962년 제정 이후 1999년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법안의 개정이 단

행되었고, 이 중 전통연희 분야의 개정은 단 3차례에 불과했는데, 횟수 자체도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법 개정의 목표와 결과도 그에 못지않게 단순했다. 문화재의 실존을 증명

하기 위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정, 그것의 명맥과 전승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데 필요

한 전승 교육 지원 등으로 개정 법안의 효력 범위가 국한되었다. 그나마도 ‘인정제도’, 

‘의무화제도’ 등 관행적으로 집행되어오던 지원사업을 사후에 법안으로 명문화하는 작

업에 가깝기도 했다. 1980년대 이래 전통연희에 대한 박제화 비판이 예술계 안팎에서 

거세게 이루어졌으나, 법제적 대응의 내용은 <표 1>5)에서 확인되다시피 매우 소극적이

었다. 

4) 기술된 차례대로 협약이행지침 170조, 171조에서 각각 인용. 번역은 필자.
5)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문화재보호법’ 항목 참조. 접속일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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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기 개정�내용

1970.08 (신설)�기예능�보유자�인정제도�시행�/�지방문화재�지정

1982.12
(신설․추가)�기․예능�전수교육�의무화제도�도입�/�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또는�보유단체의�인정과�그�해제��

(삭제)�중요무형문화재�녹음�및�악보제작�등�승인�폐지

1999.01 (삭제)�중요무형문화재�기․예능�공개�의무조항�폐지

<표�1>�1962년-1999년�문화재보호법�중�무형문화재�관련�개정�사항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시행된 구체적인 개별 사업을 살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표 2>6)에서 보듯 예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

다. 특히 제도 도입 이래 초기 10년간 펼쳐진 정책 사업은 무형문화재 원형의 보존을 위

하여 보유자의 형상 보존, 즉 생활과 건강에 투자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무형

유산의 사회적 저변이 빠르게 몰락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최소한의 정책이기도 했지만, 

무너진 생태계를 복구하고, 향유 저변을 복원하는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연도 주요�사업 연도 주요�사업

1964 중요무형문화재�1호�지정 1983 국가주도�전수교육�제도�신설

1965 무형문화재�발표공연�신설 1986 보유단체�인정�-�단체�유지비�지급

1967 보유자�의료보호시행 1993 취약종목�특별장려금�지급

1968 보유자�생계비�지원 1994 전수교육/이수증�발급�자율화

1970 보유자�인정제도�시행 1995 중요무형문화재�기록화사업

1972 보유자�처우�대폭�개선 1999 명예보유자�제도�도입

1974 보존�전승�활동�지원금�확대,�전수장학생�우선채용�제도화

<표�2>�1962년-1999년�문화재보호법�관련�주요�사업�목록

문화재보호법의 등장을 통해 비로소 정규화된 전통연희 정책이 예인들에게 적용되

기 시작했지만, 유형문화재가 개념적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무형유산 분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포괄하는 데에 줄곧 한계를 드러내 왔다.7) 게다가 이 법은 수혜 대상의 범위가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었다. 실무적인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

기보다는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8)으로 대상을 제한한 해당 

6) 문화재청(2011), 문화재청 50년사: 본사편, 76쪽-464쪽 내용을 참조하여 구성.
7) 정종섭 외(2011; 9-10쪽)는 유형문화재 중심 법안이 무형문화재를 포괄하는 것의 문제점과 한계를 두루 

요약하면서 독립 법안 설립의 당위성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반성은 법률 제정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이르
러 결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 법안 제정(2015년 3월)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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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문화재 지정기준 자체가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었다. 제도의 실행은 반드시 삼

각형 구조의 꼭대기를 점유한 보유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는데, 이수자, 전수자 등 보유

자 휘하 수직적 계보 내의 소수 정예 인력으로 수혜 대상이 특정되었고, 외부의 다양한 

협력자 혹은 매개자들의 참여는 제한되었다. 원형의 보존과 유지라는 전제하에서만 수

혜 대상의 충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폐쇄적 구조를 통해 

전승되는 전통연희는 사실상 텍스트의 단순 복제를 추구하였기에 개성이나 다양성 개

념이 등장할 여지가 없었고 박제화 경향은 가속되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박제화 비판이 장기 누적되는 과정에서 매개 활동을 자극

하고 포용할 수 있는 법령 개정 등의 정책적 대응은 문화재보호법 영역에서는 사실상 등

장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문화예술진흥법

전통을 하위범주로 포괄하는 총체적 문화예술 진흥 제도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

화재보호법보다 10년 늦은 1972년 8월에 등장하였는데, 정책대상의 포괄 방법에서 기

존의 문화재보호법과 차이가 있었다. 보호법의 정책대상이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특

정되는 방식이었다면 진흥법의 경우는 작품이나 실연, 공간 등의 매개물을 통해 사후적

으로 포괄되는 형식이었다. 이른바 ‘인간문화재’들이 제도에 의해 사전에 이름이 특정

되어 정책대상으로 고정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여러 사

업은 지원 방식에서도 문화재보호법과 일정한 차이를 드러냈다. 기본적으로 후자가 예

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현금지원 중심의 제도였다면 전자는 매개자 혹은 매개활동에 대

한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전통연희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방식은 다양

한 성격의 생태계 구성원들을 정책과정에 참여토록 하였다. 생태계 내부에서 청중의 수

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간에서 극장운영, 공연기획 등을 담당해온 인물들과 전통

연희의 자원을 발굴하고 잠재적 가치를 길어올리던 연구자 공동체가 수혜 당사자로 선

정되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월성 향상과 함께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전통연희가 재발견되고 새로이 뿌리내리는 데 기여해 왔는

데, 새롭게 등장한 진흥제도는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였다.

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1964년 2월 15일 제정) 제8조 중요무형문화재지정기준 참조.



  2020�제34집�3호 71

연도 주요�사업

1981 ㆍ새시대�새역사�창조에�문화예술인이�동참해�범국민적�문예진흥�활동전개

1982
ㆍ문화예술인의�발굴�양성

ㆍ문화예술�행사의�내실화

1983
ㆍ문화적�격차해소와�문화적�혜택�균배

ㆍ창작�지원�및�내실화

1984
ㆍ문화적�격차�해소와�국민문화권의�신장․균점
ㆍ문화예술�활동의�활성화와�질적�향상

1985
ㆍ창조적�문화역량�배양과�자율적�성숙�기반�조성

ㆍ예술의�대중화운동�전개

1988
ㆍ창의적이고�다양한�예술�창출

ㆍ문화예술의�향수권�신장

1989
ㆍ문화복지�증진을�위한�촉매활동�강화

ㆍ문화발전을�위한�연구�및�자료조사�기능�확충

1990
ㆍ문화향수권의�균형신장으로�문화복지증진

ㆍ문화발전�촉진을�위한�조사연구�기능�정착

1992
ㆍ문화생활화를�위한�매개활동�확산

ㆍ문화발전을�위한�조사연구�사업의�내실화

<표�3>�문예진흥기금사업�중점방향,�추진과제,�실행전략

 

특정인 직접 지원이 아닌 매개 활동을 자극하는 유형의 문예진흥원 사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나갔다. <표 3>9)은 문예진흥원이 정리한 1980년대 이래 

문예진흥기금의 중점방향, 추진과제, 실행전략 내용을 본고의 흐름에 맞게 임의로 축

약, 재편집한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이 예술인 직접지원으로부터 매개자, 수요자 등 생

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향해 변화하는 흐름이 보인다. 문화재보호법과 달

리 매개 활동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것의 가치를 고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성장시켜온 

것이다. 

개별 사업으로는 공옥진을 비롯 전통예인들 상당수를 발굴해낸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조사연구 지원사업’이 초기부터 시행되었다. 1985년에는 창작은행제도를 도입해

서 작가와 공연단체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는 성격의 ‘작품개발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문예진흥원이 적극적인 매개자의 역할을 자

임한 독특한 사업이기도 했다. 1986년부터 시작된 문화촉매사업도 예술단체들의 자체 

매개역량 강화를 촉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1989년부터는 ‘소극장 우수기획 프로

그램 지원사업’도 시행되었다. 이때 결정된 지원대상 목록에는 공옥진을 세상에 널리 알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원 32년사, 2008, 52쪽 <표 2-1-2> 중점방향, 추진과제, 실행전략
(1980-2003) 인용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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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소극장 공간사랑과 극장 관계자들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Ⅲ.�전통연희�생태계�범주�도출

공연예술 전반에 대한 생태계 구성요소 정의는 장르에 따라 혹은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에 음악산업 보고서를 발간한 미국 

뉴욕(New York)시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국(The Mayor’s Office of Media and 

Entertainment)은 현대 뉴욕의 음악 생태계를 4개 주요 주체, 즉 ‘지역 예술공동체’, 

‘소비 대중’, ‘글로벌 영업 부문’, ‘인프라 및 에이전시’가 상호 협력하는 생태 환경으로 

요약하였다.11) 이들을 인격체로 변환한다면 예술인, 소비자 및 후원자, 흥행기획자, 서

비스업자 및 스탭 등이 차례대로 그와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권혁인 외(2015)는 뮤지

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예술 산업 생태계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면서 상대적으로 

확장된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산업 내부의 주체로는 창작자 및 저작권자, 제작자, 

인프라 및 에이전시, 구매자 및 관람객 등이 도출되었고, 보조 지원 주체를 추가로 제시

하면서 교육기관과 정부기관 등을 배치했다. 교육기관과 정부기관이 포함된 것은 뉴욕

시의 사례와 차별성을 가지나, 산업 내부 생태계 요소로 거명된 주체들로 한정할 경우는 

뉴욕시 사례와 유사한 생태계 구조가 도출되어 있다. UNESCO에서는 <2009년판 문화 

통계를 위한 유네스코 프레임워크>를 발행하면서 문화의 일반적인 순환 과정을 [그림 

1]12)과 같이 요약해 두었다. 이는 특정한 문화활동 부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장르와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체적인 순환 과정은 창작(creation), 제작

(production), 배급(dissemination), 연행(exhibition-reception - transmission), 

소비(consumption - participation) 등의 연쇄로 표현되었는데, 장르 혹은 영역의 차

이에 따라 순환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언급해 두었다.

이상의 예시들을 참고한다면 공연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로서 ‘예술인’, 

10) 이상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 20년사, 1993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원 32
년사, 2008 등 참조.

11) Boston Consulting Group(2017), Music in New York City, The Mayor’s Office of Media and 
Entertainment, New York.

12)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UNESCO, 2016, 20쪽 <Figure 
1. Culture Cycle>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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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자’, ‘인프라’, ‘소비자’ 등의 범주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매개자 

범주는 경계가 상대적으로 유동적이어서 외려 복수의 생태계 주체들을 포괄할 수 있다. 

[그림�1]�문화의�순환�(UNESCO)

공옥진의 활동 관계성 분석을 위해서는 예인들에 대한 다양한 협력자들 외에 인프라로

서의 시설을 매개자 범주로 간주하는 것도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사

회학자 알렉산더(Victoria D. Alexander; 1959- )는 예술계의 네트워크 구조를 ‘창작

자, 매개자, 소비자’ 구성으로 간단하게 요약한 바 있는데,13) 바로 앞에서 요약적으로 정

리한 본고의 포괄적 범주 구성은 그의 주장과도 잘 호응한다. 한편, 이상에서 정리된 범

주들을 다시 우리나라 전통연희 생태계의 속성으로 치환한다면 예술인은 ‘전통예인’이 

되고, 매개자는 1차적으로 ‘공연 기획자’, ‘비평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밖에 ‘업계 

동료들’과 인프라로서의 ‘공연 장소’ 등도 매개자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

자는 ‘관객’과 ‘사적 후원자’, ‘정부 당국’ 등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도출된 전통연희 생태계 범주들은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인들의 유사성과 상

이성을 확인하는 기준 속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인들의 생애과정 및 전통연희 정책의 

실행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범주일 뿐만 아니라, 예인들의 활동 관계에 대한 데

이터 분석 시에도 관찰과 분석의 기준점으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13) 김은미․권경은(2012), "공연예술계 온라인 문화매개자의 등장과 변화", 언론정보연구, 49권 2호, 
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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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공옥진�활동�관계�비교�분석

특정 전통 예인의 활동 관계를 양적 데이터로 치환한다면 협력 관계의 인물이나 주

요한 활동 무대 등에 대한 양적 차원의 가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이래 신문기사에 나타난 공옥진의 활동에 대해 양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그의 활동의 특성을 객관적 지표로 환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예인 활동

의 분석 외에 복수 예인 간의 특성 차이를 가시화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공옥진의 데이터와 함께 20세기 후반 한국 판소리계의 대표 여류명창이었던 성우

향과 성창순의 데이터를 비교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살펴보려 한다.14) 이 두 사람은 공

옥진과 생몰연대가 유사하면서도 동시대 보호제도 하의 대표적 예인으로 활동하였기에 

제도적 차원에서 공옥진과 뚜렷이 결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 데이터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통연희 양대 정책의 특성과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15) 

1.�데이터�분석�대상과�방법

전통예인들의 생애는 역사적 기록물이나 공적 기록을 통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2000년대 접어들어 구술채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공적 기록 부재의 반증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타 부문에 비해 공적 기록이 소략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궤

적이 공연, 전시 등의 이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신문 지상에 등장해 왔다는 점이다. 덕

분에 예인들의 생애 기록은 대중매체를 통해 상당량의 데이터가 누적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신문 지상에 나타난 공옥진의 활동 관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공옥진과 비교 

대상 예인들이 형성해 온 네트워크 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인물, 장소, 기관 

영역에서의 연관어 추출 및 분석을 통해 그들의 활동 관계 및 차별성을 양적으로 가시화

하고자 한다.

연관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신문 매체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신

문 아카이브 ‘빅카인즈’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빅카인즈에는 고신문과 

현대 신문의 역대 기사들이 아카이빙되어 있는데, 고신문의 경우는 PDF 형식으로 데이

14) 비교 대상 예인으로서 성우향과 성창순의 선택 배경에 대해서는 김병오(2018), 92~95쪽 참조.
15) 공옥진은 1인 창무극의 개척자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예인과의 생애 비교에 나설 경우, 소리와 

무용 두 부문에서 두루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리 부문에서의 비교를 선택하였다. 장르적 차원
에서 공옥진의 주요 작품이 <심청가>와 <수궁가>였던 점 그리고 판소리 종목에서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었던 점들을 고려하였다.



  2020�제34집�3호 75

터를 구축, 제공하고 있고, 현대 신문은 1990년대 이후의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

로16)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구축, 제공하고 있다. PDF 형식으로 제공되는 고

신문 데이터는 현행 시스템 환경에서 텍스트 인식이 어려워 텍스트 파일을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연관어 분석의 시대적 범위는 일부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1990년 이

후로 제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보호제도 하의 주류 예인들이 한 차례의 

생애 순환을 마무리하며 안착하는 단계이므로 그들의 제도적 존재 양상을 요약적으로 

포착하는 데에 충분한 유용성이 있다.17) 

2.�연관어�빈도분석

예인의 성격을 입체적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자 전통연희 생태계의 특정 요소들을 기

초로 입력값을 설정하였다. 빈도 비교에 의한 유사성 검토를 통해 예인들의 관계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첫째로는, 인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공간적 매개체로

서 장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예인들의 입지에 따라 공연 장소의 유형

이 차별화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예인들과 기관과의 관계를 지원 제

도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살펴보았다. 

1)�인물�관계

인물 데이터는 검색된 기사의 자연어처리를 통해 추출된 ‘인물’ 항목으로 진행하였

다. 빅카인즈 데이터에는 ‘키워드’ 항목과 ‘특성 추출’ 항목에도 인물 정보가 있다. 인물 

항목과 나머지 항목의 인물은 유기적인 단어 정제 과정을 통해 나누어 도출된 것이 아니

라, 추출 기사를 대상으로 인물 정보 정제를 별도로 하고, 다른 맥락에서 키워드 추출을 

별도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항목을 합산하는 것은 중복의 문제가 있어 적절치 않다. 

양적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분석 조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물 항목에 추출된 용

어만을 사용하였다.18)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가시화되었다([그림 2])(<표 4>). 

16) 빅카인즈는 1980년대에도 뉴스를 생성한 언론사라 하더라도 1990년 이후에 생성된 기사들을 기본 서
비스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사에 한해서는 1980년대의 기사도 산발적으로 기사가 제공되
고 있다. 

17)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검색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해당 기간 
중 일종의 해시태그 삽입처럼 특정 기사에 다른 기사의 꼬리표를 달아둔 사례가 많아 상당량의 키워드 
중복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18) 빅카인즈의 자연어 추출은 기계에 의해 수행되므로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오류가 많이 등장한다. 예컨
대 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체계로 수행되는 전승과정에서 등장한 ‘이수자’ 용어를 인명으로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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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옥진 성창순 성우향

인물�추출�295단어 인물�추출�922단어 인물�추출�437단어

https://voyant-tools.org�인물�상위�65명�제한.

[그림�2]�2000년�이전�인물관계�단어구름

구분 공옥진19) 성창순 성우향

순위 인물 빈도 인물 빈도 인물 빈도

1 심우성 9 안숙선 16 조상현 13

2 임방울 7 박동진 15 안숙선 12

3 김수근 6 조상현 15 정광수 12

4 김연수 5 김소희 13 김소희 10

5 김명곤 4 황병기 10 박봉술 9

6 정병호 3 이성림 9 정권진 8

7 김운태 3 오정숙 8 정응민 8

8 박동진 3 은희진 7 성창순 7

9 김대환 3 정권진 7 강도근 7

10 왕대순 3 김연수 7 김청만 7

데이터�수량
기사�162건,�1,147자,

295단어

기사�154건,�3,661자,

922단어

기사�92건,�1,718자,

437단어

분석도구 온라인�단어셈�도구�http://countwordsfree.com

<표�4>�2000년�이전�(기사�검색�기간:�-1999년�12월�31일�까지)

1999년 이전의 경우, 데이터 절대 수량이 다소 적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유형의 예인

들은 특정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공옥진의 경우, 민속학자 심우성이 가장 많은 신문

등의 오류가 있다. 오류가 명쾌하고 그것의 제거가 실험조건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라면 데
이터 분석 과정에서 수작업에 의한 오류 수정을 진행하였다. 

19) 원래는 최승희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활동무대나 예인으로서의 교류가 아니라, 공옥진의 회고 
속에서 상상적으로만 등장하여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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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에서 공옥진과 동시에 등장했다. 또한 김수근, 정병호 등 전통예인 아닌 이들이 주

요 인물관계로 등장하였다. 소고의 명인으로 알려진 김운태 역시 당시에는 서울의 두레

극장 대표로 공옥진과 연계되었다. 공옥진과 연계된 인물들 상위 10명 가운데 예인의 

발굴과 공연 기획으로 특화된 매개자로서의 인물이 4명이나 등장하였다. 이들 중 김운

태를 제외한 3명은 모두 공간사랑에서 공옥진과의 인연을 만들었다. 정통 판소리 계열

의 예인들로는 임방울, 김연수, 박동진 등이 등장하였는데 이 중 임방울과 김연수는 

1980년대 이후에는 이미 고인이었다. 실질적 동료 예인으로는 박동진 정도가 유일하게 

남는다. 김명곤은 예인과 기획자를 오가는 인물이었으므로 그 성격의 특정을 보류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 밖에 프리재즈로 유명한 타악 주자 김대환과 중국의 마임배

우 왕더순이 추출되었다. 전자는 공간사랑이라는 공간을 공유한 특성으로, 후자는 

1996년에 충남 공주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1인극제 무대를 통해 관계가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이상의 데이터는 2000년대 이전 인물 관계 속의 공옥진이 주로 매개자로서

의 민간기획자들과 협력하여 활동을 펼쳐나갔음을 보여준다.

성창순과 성우향은 주류예인의 전형으로 살아왔으므로 두 사람의 인물 관계는 성격

이 대동소이하다. 안숙선, 조상현, 김소희, 정권진 네 명의 예인을 공유하고 있다. 이 중 

김소희와 정권진은 이들의 스승격이고, 조상현은 두 사람과 동등한 세대의 인물이며, 안

숙선은 제자 단계의 인물이다.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도 예외 없이 전통음악의 연희자들

로 채워져 있으며, 공옥진과 달리 활동 기획자 성격의 매개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특히 성우향의 경우는 상위 10명의 인물 전원이 판소리 사제(師弟) 및 동료 관계를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판소리 분야의 이른바 ‘인간문화재’들이다. 소이(小異)

한 부분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공옥진과 비교를 하자면 두 예인은 동일 지대의 인물이

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드러낸다. 

성창순이 공옥진과 김연수, 박동진 두 명의 인물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성우향은 공

옥진과 상위 10걸에서 한 명의 인물도 공유하지 않는다. 성우향과 공옥진은 1990년대 

내내 전통예술의 중추적인 존재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으로서의 공통 인물 관

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창순은 바디와 바디로 이어지는 예인의 관계 외에도 가야금 연

주자이자 국악계의 중요 인물이었던 황병기 그리고 국악협회장과 한국예총 회장을 지

냈던 민속악계의 유력자 이성림 등과 관계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성우향은 그러한 관계

가 전혀 없다. 아마도 공연을 많이 하지 않아서인 듯한데, 한편으로는 공연 무대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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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교육에 몰두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성창순이 10년 먼저 보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제도의 중심축을 차지하는 전수 교육 영역에서 성우향은 성창순을 압도

해 왔다([그림 3])(<표 5>). 

공옥진 성창순 성우향

인물�추출�2,367단어 인물�추출�2,761단어 인물�추출�2,979단어

https://voyant-tools.org�인물�상위�65�명�제한

[그림�3]�2000년�이후�인물관계�단어구름�

구분 공옥진 성창순 성우향

순위 인물 빈도 인물 빈도 인물 빈도

1 김수근 50 정응민 62 안숙선 94

2 공대일 39 안숙선 56 조상현 68

3 김덕수 33 조상현 50 성창순 63

4 박동국 32 박유전 47 정응민 51

5 공민지 29 송순섭 44 박유전 50

6 유인촌 27 성우향 39 송순섭 49

7 이매방 27 신영희 37 박송희 45

8 박동진 23 박송희 32 정광수 41

9 강준혁 22 김연수 26 강도근 38

10 김숙자 17 강도근 22 김소희 37

데이터�수량
기사�583건,�9,568자,�

2,367단어

기사�448건,

10,789자,�2,761단어

기사�531건,

11,901자,�2,979단어

분석도구 온라인�단어셈�도구�http://countwordsfree.com

<표�5>�2000년�이후�(기사�검색�기간:�2000년�1월�1일�-�2018년�5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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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는 데이터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결과값이 한결 안정적이다. 그런데 예

인들의 유형별 인물 관계의 차별성은 2000년대 이전의 경향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 모

습이다. 전 시대와 조건상 차이가 있다면 3인의 예인들이 신체 조건상 활동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20) 성창순과 성우향은 제자들이 성장하여 무대에 오르면서 그들의 이

름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옥진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황을 중심으로 

기사가 만들어졌다. 이들이 기사화되는 것은 당대의 활동 양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호출되는 것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들의 인물관계는 예인으로

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완결되고 정의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되었다. 

김수근, 김덕수와 함께 공옥진은 70년대 말 이래 비주류 전통예인들의 요람이었던 

공간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한 세간의 시선들이 모여 김수근이 공옥진과 

가장 많은 지면을 공유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김수근 외에도 공간사랑을 공유했던 

이들이 상위 10명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였다. 사물놀이의 김덕수와 승무(僧舞)의 이매

방, 도살풀이의 김숙자 등 무대에 올랐던 이들과 공간사랑을 이끌었던 문화기획자 강준

혁이 그들이다. 공옥진과의 관계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낯선 이는 4위에 등장한 박

동국일 것이다. 박동국은 민간의 한국 전통연희 공연 기획자다. 1990년 국립국악원에

서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올린 이래 2020년 현재까지 해당 공연을 103회에 걸쳐 지속

해 왔다. 민간 영역의 전형적인 매개자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그는 공연의 공동주최 형식

으로 예인들에 대한 정부 후원을 대리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해당 공연은 근 30년간 

3,000여 명의 예인들을 무대에 올리면서 기업체 후원을 거의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달리 말하자면 정부 및 지자체의 전통예술 진흥 정책에 의해 민관이 결합된 생태계가 그

의 거처이며 공옥진과의 관계도 거기서 발생한 것이다.21) 그리고 인물 관계망에 전 문화

부장관 유인촌22)이 등장하는 것은 공옥진의 생애가 보호제도와 맺어 온 관계가 표출되

20) 공옥진은 2012년 81세의 나이, 성우향은 2014년 79세의 나이, 성창순은 2017년 83세의 나이로 모두 세
상을 떠났다. 나이를 감안하면 2000년대 들어서 제대로 된 자신의 무대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
옥진은 199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성우향은 도막소리만 조금씩 했을 뿐, 이 시기 내내 온전한 자신
의 무대를 만들지 않았다. 성창순은 예술자료원의 구술자료 해설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회의 완
창 공연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표현상의 오류로 봐야 한다. 자서전에 따르면 1995년 당시까지 
15회 완창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완창무대를 갖지 않은 것이다. 성창순, 넌 소리 도둑년이여, 
1995, 233쪽 .

21) <창립 20주년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 “전통공연 자갈밭길… 관심에 목마르다”>, 2009.11.3. 국민일
보, <'전통의 원형' 지켜온 제10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23~ 24일 부산문화회관>, 2020.6.2. 스포츠조
선 참조.

22) 유인촌은 한국의 배우 출신으로서 2008년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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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징적 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창순과 성우향은 2000년 이전 시기의 데이터보다도 이후 시기의 데이터에서 유

사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두 사람이 상위 10명을 기준으로 공유하는 예인들은 8명이

나 된다. 약간 다른 부분이라면 성창순의 경우는 신영희와 김연수가 상위 목록에 나타났

고, 성우향은 정광수와 김소희가 그러했다. 성우향의 인물 관계 목록이 전원 보유자들로 

나타난 것은 아까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성창순도 그와 같았다. 1990년대의 목

록에서는 황병기, 이성림, 은희진 등의 인물이 비보유자였으나, 2000년대의 목록에서

는 상위 10명이 모두 보유자들로 채워졌다. 반면에 공옥진과 관계를 공유하는 인물은 

상위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공옥진이 맺고 있는 인물 관계는 그가 연결망을 타고 확산될 수 있는 구조와 가능성

을 보여준다. 현 시점에서의 생존 여부는 논외로 하고 인물 관계의 구조만을 이야기하자

면 공옥진은 김수근, 김덕수, 박동국, 강준혁 등을 매개로 더욱 다양한 무대와 연결될 수 

있다. 단독공연을 주로 펼치는 공옥진에 대해서 매개자들은 적극적인 기획을 투입할 수 

있다. 반면에 성우향과 성창순의 인물관계는 과거보다도 더욱 견고해진 이너서클을 향

한다. 외부와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도할 수 있는 매개자들과의 관계가 단절되

어 있다. 견고하고 폐쇄적인 내부로 결속하는 인물 관계의 양상은 예술의 정체와 박제화

를 비유하는 듯하다.

 

2)�장소�관계23)

예인들의 활동 장소24)는 공연장으로 대표된다(<표 6>).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공연

23) 빅카인즈의 자연어처리 및 분류기술은 아직 한계가 많은 편인데, 특히 전통예인들의 활동 특성이 내재된 기
관 및 장소와 관련된 한계는 인물의 분류보다 더 두드러진다. 예인들의 입장에서 단순화 시키자면 기관은 지
원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장소는 공연을 하는 곳이다. 가령 국립국악원이 행정사무를 보는 기관인지, 공
연을 하는 장소인지는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하지만 현재의 빅카인즈 지능은 사람처럼 맥락을 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시스
템은 기관과 장소를 ‘기관’이라는 단일 범주로 처리한다. 추출 데이터에 등장하는 어떤 명칭이 기관인지 장
소인지는 개별 기사의 맥락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특정 기관이나 장소
에 대해 기자들이 기관명을 조금씩 다르게 쓰기도 하고, 인터뷰에서 예인들이 부르는 기관의 이름이 다를 수
도 있어 기계적 처리를 통해 기관 명칭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역시 맥
락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빅카인즈를 활용한 본 연구의 기사 분석은 상당한 분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
고 있어 일일이 기사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본 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감수하고 진
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장소, 인물-기관 데이터 분석이 일정한 경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차원을 확보해 가면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24) 예인의 활동지역 특성 반영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 장소는 배제하고 공연 활동 장소 중심으로 선별하
였다. (예: 한국, 서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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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옥진 성창순 성우향

순위 장소 빈도 장소 빈도 장소 빈도

1 동숭홀 17 국립국악원25) 48 국립국악원 45

2 서울두레극장 12 국립극장 17 국립극장 16

3 세종문화회관 10 예술의전당 15 예술의전당 7

4 강원대 6 세종문화회관 14 정동극장 6

5 호암아트홀 5 카네기홀 10 세종문화회관 5

데이터�수량 기사�162건,�5,826자,�1,372단어 기사�154건,�9,412자,�2,029단어 기사�92건,�4,487자,�1,022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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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000년�이전�(기사�검색�기간:�-�1999년�12월�31일�까지)

장에서의 연행이 예인의 정체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공연 장소에 따라 수준 높은 예술과 

저급한 예술을 분리하고, 차별화하려는 시도도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그래서 예인들은 

공연장을 고를 때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또 특정 공연장에서 공연한다는 사실 

자체를 홍보 전략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그와 같은 태도와 작전의 정점에

는 바로 앞 성창순의 공연 장소로 등장하는 뉴욕 카네기홀26) 등이 자리잡고 있다. 바람직

하지 않지만 공연장을 통해 예인의 지위를 구별짓고자 하는 세간의 편견은 실존하는 것

이다. <표 7>은 빅카인드를 통해 1990년~2017년까지 국내 중앙과 지역의 일간지들에 

대해 ‘고급예술’을 검색어로 도출된 기사들 속 극장 명칭의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기자

들의 통념을 기준으로 보면 일정한 위계질서가 현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인들

의 공연 장소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5) 국립국악원과 국악원은 결과값을 병합하였다.
26) 카네기홀 무대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성취한 대단한 공연물만 올라가는 

자리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다. 원래 극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기획공연이 아니라, 대관공연이 공연 프로
그램의 다수를 차지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내내 어린 학생들의 학예회 무대처럼 대관되기도 하
여 최근에는 카네기홀이 기획한 공연과 기획하지 않은 공연을 구분, 표기하기도 한다. 카네기 홀에 소재한 
세 개 극장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상 돈만 있으면 아무나 올라가는 무대로 간주할 수 있다. 카네기
홀의 세 개 극장 가운데 그 중 한국이나 한국인과 관련된 연행이 가장 많이 수행된 곳은 와일리사이틀홀
(Weill Recital Hall)로서 불과 200여 석의 조그만 극장이다. 대관료도 그리 비싸지 않아서 2011년 뉴욕퍼
블릭 라디오(https://www.wqxr.org)가 작성한 기사 ‘As Carnegie Goes Dark, Hall Renters Scramble 
for Alternatives’에 따르면 와일 리사이틀 홀의 대관료는 1일 1,75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600석의 중규
모 시설인 잔켈홀(Zankel Hall)의 경우는 1일 4,500달러 수준이다. 참고로 서울의 역삼동에 자리잡은 극
장 엘지아트센터의 경우 홈페이지(http://www.lgart.com)의 대관안내에 의하면 대중음악을 기준으로 
1,100석 규모의 시설을 공연대관료 570만원, 준비/철수 대관료 오전 280만원, 오후 290만원, 철야 580만
원 등으로 책정하고 있다. 한편, 2005년 6월의 뉴욕타임즈 기사 <At Carnegie Hall, All May Not Be as 
It Seems>에 의하면 당해 시즌(season)에 카네기홀에서 공연된 전체 766건의 공연 가운데 76%인 580건
이 대관공연이었다. 공연예술계에서의 시즌 개념에 대해서는 월간 예술의전당 2004년 6월호 기사 <시즌
제 1년,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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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 2 3 4 5

기관/장소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발레단 오페라극장

빈도 83 43 37 37 32

<표�7>�빅카인드에서�‘고급예술’�검색결과�가운데�기관/장소�출현�빈도�상위�5개�목록�(검색기간�

설정:1990.1.1.-2017.12.31.)

1977년 데뷔 무대에 오른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을 전후로도 공옥진은 무대 활동의 

중심이 대학로 소극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분명한 

경향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이다. 좀더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려면 세부

적 내용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해 보아야 한다. 공옥진이 동숭아트센터

에서 공연을 한 것은 사실 1회에 불과하다. 두레극장에서는 총 2회의 공연을 했다. 체육

관부터 백화점 문화센터, 소극장부터 대극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무대 활동을 펼치

던 공옥진에게 이 정도의 빈도로서 대학로 중심성을 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그러나 대학로의 의미가 특정한 지리공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대학로는 한국 소극장 

중심지로서의 상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당시 북촌창우극장, 연강홀, 공간

사랑소극장 등 범 대학로 권역에서 다수 공연을 펼쳐온 공옥진에 대해 활동 장소의 특성

을 대학로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공옥진의 기타 공연 장소로는 세종문화회관, 

강원대27), 호암아트홀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역시 빈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다. 

한편, 동숭아트센터 공연은 1999년의 무대였다. 원래 민간극장이었던 것을 그해 문

예진흥원 임대 형식으로 공공극장화 하였고,28) 재개관의 첫 번째 공연 주자로 공옥진을 

선택한 것이다.29) 동숭아트센터의 공연은 문예진흥원 진흥사업의 일환이 되었다. 그 혜

택을 입을 예술인의 선정을 통해 문예진흥의 취지와 대중의 향유성 만족을 위한 흥행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공옥진은 매우 적절한 예인이었다. 

인물관계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 장소 관계에 대한 성창순과 성우향의 유

사성은 매우 뚜렷한 반면, 공옥진과 비교할 경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성창순과 성우향

은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을 공유하였다. 약간의 차이가 

27) 강원대의 경우는 백령문화관이라는 학내 공연장으로부터 장소가 추출된 것이다. 공옥진은 강원대 백령
문화관에서 1996년과 1997년 2년 연속으로 단독공연을 펼쳤다.

28) <동숭홀 문예진흥원서 임차운영>, 1999.05.18. 매일경제 참조.
29) <무대예술지원금 수혜단체 동숭아트센터 우선 대관>, 1999.06.25. 경향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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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성창순은 카네기홀 공연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빈도수를 확보했고 성우향은 

정동극장의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빈도가 부여됐다. 정동극장 공연은 <판소리

유파발표회>였는데, 이는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의 지원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한국판소리보존회의 정기공연으로서 1996년 제26회 공연부터 1999년 제29

회 공연까지 정동극장에서 열린 바 있다.30) 정동극장은 1995년 국립극장 분관으로 등

장하였고, 현재도 문체부 위탁기관으로서 문체부 장관에 의해 이사장, 극장장이 임면되

고 있는 일종의 관립 극장이다.31) 공연 장소를 통해 이해하는 성우향의 공연 양상은 정부

지원금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무대에서 연희를 펼치는 것으로서 전형

적인 보호제도 생태계 내의 활동에 해당한다. 

공연 장소를 통해 확인되는 성창순의 무대도 성우향과 다를 바 없다. 성우향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민간 흥행극장인 카네기홀 공연의 등장인데, 해당 공연은 소극장 와일리사

이틀 홀(Weill Recital Hall)에서 개최되었다.32) 마루의 객석과 2층 객석을 합해서 268

석 규모의 극장이다.33) 연행의 가치와 무관하게 아주 작은 공연이었기 때문에 성창순의 

카네기홀 공연은 당시에 어느 언론에서도 기사화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인 활동 생태

계의 맥락에서 성창순의 궤적에 특별한 의미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한편, 카네기홀 무

대는 공연이 끝나고 한참 이후부터 이력의 형식으로 기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2017

년 성창순 타계 후 쏟아진 기사들은 카네기홀 공연을 무대 활동의 정점으로 묘사했다.34) 

2000년을 기점으로 3명의 예인 모두 공연장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표 

8>).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옥진이다. 시장과 정부가 혼합된 제도 위에서 지역과 극장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공연장을 거점으로 두루 활동했던 이전까지와 달리 2000년대에 이

르게 되면 이른바 인간문화재 부류의 예인들이 주로 섰던 공연장들이 공옥진의 중요한 

장소 관계로 나타난다. 이전 시기의 동숭홀, 서울두레극장, 강원대 백령문화관, 호암아

30) <26회 판소리 유파 발표회>, 1996.10.23. 동아일보, <"여보시오 벗님네들,'여러 소리'들어보소"> 1998. 
11. 07. 동아일보 등 참조.

31) www.jeongdong.or.kr 정동극장 홈페이지 ‘정보공개’ 항목 내 법인 정관 참조. 접속일 2020.7.9.
32) 이 공연에 대해 성창순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91년 11월 30일, 나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동경하

는 장소인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갖게 되었다. 정말이지 내 평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믿어
지지 않을 만큼 말할 수 없이 기뻤고 기대 또한 컸다...(중략)...소리 인생 40년 동안 소리 뒤끝이 그렇게 
시원하기는 처음이었다. 일생에 한 번 올까말까한 경험이었다.’ 성창순(1995), 넌 소리 도둑년이여, 
언어문화, 220-226쪽 편집 인용.

33) 카네기홀 홈페이지 (www.carnegiehall.org) 내 ‘Performance Halls’ 항목 참조. 접속일 2020.7.9.
34) <판소리 인간문화재 성창순 별세…국악세계화 앞장>, 2017.01.06. 연합뉴스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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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옥진 성창순 성우향

순위 장소 빈도 장소 빈도 장소 빈도

1 링컨센터 51 국립국악원 41 국립국악원 116

2 국립극장 31 국립극장 28 국립극장 67

3 국립국악원 24 소리문화의전당 23 소리문화의전당 32

4 예술의전당 17 광주문예회관 17 전주전통문화센터 26

5 세종문화회관 16 다향체육관 16 예원당 16

데이터

수량

기사�583건,�12,566자,�

3,431단어

기사�448건,�2,5037자,

5,641단어

기사�531건,�2,8827자,

6,328단어

분석도구 온라인�단어셈�도구�http://countwordsfree.com

<표�8>�2000년�이후�(기사�검색�기간:�2000년�1월�1일�-�2018년�5월�24일)

트홀 등 민간 생태계 성격의 공연장들은 목록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링컨센터, 국립

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이 채웠다.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은 

이전 시기 성우향과 성창순의 주요 무대로 나타난 공연장소다. 덧붙여서 링컨센터는 국

가적 차원의 문화사절의 맥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인으로서의 한 생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재구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35)

성창순과 성우향의 경우, 가장 중심적 활동 장소로서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의 지

위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 시기 목록에 나타났던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이 

후순위로 밀려나갔다. 이는 공옥진과 비교하면 반대의 경향이라 흥미롭다. 공옥진의 경

우는 이 시기 세종문화회관이 유지되었고, 예술의 전당이 목록에 새롭게 진입하였다. 성

창순의 경우, 빠져나간 빈자리를 소리문화의전당, 광주문예회관, 다향체육관 등이 채웠

고, 성우향의 경우는 역시 소리문화의전당, 전주전통문화센터,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이 채웠다. 3명의 예인들과 각각 연계된 상위 5개 장소들은 모두 보호제도 기반의 생태

계를 표상한다. 성창순과 성우향은 과거의 경향이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장소에서 특기

할 점이 더 있다면 그것은 전주 및 전북지역이 대두하는 모습이다. 판소리를 하는 전통

예인들의 활동 장소로서 서울지역의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전주지역의 소리문

화의전당 등으로 대체되는 양상이다.

3)�기관�관계

인물, 장소와 마찬가지로 예인들과 관계를 형성한 기관36)들의 경우에도 공옥진과 나

35) 공옥진이 링컨센터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 관계에 대해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는 입증과 반박 어느 쪽의 
1차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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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옥진 성창순 성우향

순위 기관 빈도 기관 빈도 기관 빈도

1 문예진흥원 9 국악협회 28 국립창극단 23

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7 국립창극단 20 국립민속국악원37) 12

3 동국예술기획 5 국립국악관현악단 15 성우향판소리연구소 9

4 자갈치 5 전북도립국악원 9 문화재보호재단 6

5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5 문화재보호재단 6 국립국악관현악단 5

데이터수량기사�162건,�5,826자,�1,372단어 기사�154건,�9,412자,�2,029단어 기사�92건,�4,487자,�1,022단어

분석도구 온라인�단어셈�도구�http://countwordsfree.com

<표�9>�2000년�이전�(기사�검색�기간:�-1999년�12월�31일�까지)

머지 두 예인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표 9>). 빈도 비교에 사용된 단어 숫자

를 감안할 때 성창순과 성우향의 경우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그리

고 자신이 속한 이익단체로서의 기관과의 연결 중심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에, 공옥

진의 경우는 문예진흥원이라는 진흥 기구로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 이르기까

지 모든 관계 기관들이 중심성 없이 한자리 빈도에 머물고 있다. 소속된 이익단체도 없

으며 나열된 기관들 다수는 전통예술 지원사업의 집행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다. 공옥진 역시 문예진흥원이라는 정부 정책을 대리하는 기관과 비중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문예진흥원과 맺는 관계는 앞서 논한 바 있듯이 원형에 대한 보호제도가 아

닌 창작 및 활성화를 추구하는 진흥제도의 맥락에 선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과의 차별성

이 나타난다.

성창순과 성우향은 각각 국악협회와 성우향판소리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

을 정부 관련 기관으로 채웠다. 성창순은 배우자가 1960년대 말에 국악협회 회장을 지

냈고, 그 자신 오랫동안 국악협회의 이사였다. 성우향판소리연구소는 성우향이 운영하

는 판소리 전수 공간이었다. 두 예인이 목록을 공유한 기관으로는 국립창극단, 국립국악

관현악단, 문화재보호재단 등이 나타났으며, 전주에 위치한 전북도립국악원과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 등 비수도권 소재 기관들을 각각 따로 목록에 올려두었다. 이들

의 기관 관계에서 민간에서 활동하는 매개자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공옥진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나 극단 자갈치 등 민간 예인들이 모인 기관과도 관계가 형성

36) 조선성악연구회(1933) 등 예인 활동의 당대성 반영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 기관은 배제하였다.
37) 남원국악원, 남원민속국악원 등의 결과값을 합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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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데 반해, 이들은 자신과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정부 출연 예술기관

을 통해 만나고 있다. 성우향과 성창순은 문화예술지원의 대표기관인 문예진흥원과의 

관계가 상위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재단을 통해 해당 수요와 기능을 대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창순과 성우향이 공유하는 기관의 소재지는 모두 서울인 반

면, 서로 엇갈려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이 모두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다는 점도 관심

을 가질 만하다. 

구분 공옥진 성창순 성우향

순위 기관 빈도 기관 빈도 기관 빈도

1 문화재위원회 47 국립창극단 56 국립창극단 119

2 문화재청 44 유네스코 37 국립민속국악원 101

3 동국예술기획 37 국악협회 30 전북도립국악원 50

4 문화체육관광부38) 35 국립민속국악원 27 유네스코 46

5 공간사랑39) 30 전북도립국악원 21 예술종합학교 36

데이터

수량

기사�583건,�12,566자,

3,431단어

기사�448건,�25,037자,

5,641단어

기사�531건,�28,827자,�

6,328단어

분석도구 온라인�단어셈�도구�http://countwordsfree.com

<표�10>�2000년�이후�(기사�검색�기간:�2000년�1월�1일�-�2018년�5월�24일)

2000년 이후 기관과 형성된 관계가 크게 변한 것은 장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 공옥진이다(<표 10>). 민간의 매개자인 공간사랑이 이전 시기와 달리 목록에 등장하

였다. 2000년 이후 김수근이 인물 간 관계에서 공옥진의 가장 중요한 관계 인물로 등장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에는 소극장 공간사랑이라는 구체적인 

공연장과의 관계로 드러났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공간의 본류인 공간건축 영역과도 함

께 언급되고 있다. 공옥진과 건축적 상징으로서의 공간사랑 양자 모두 우리 사회에서 회

고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 공옥진이 무대에 서지 않음에도 3위 자리

에 나타나 공옥진과 비중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민간 공연기획사 동국예술기획의 존재

는 뜻밖이다. 이는 관계 구도의 역전을 짐작케 한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기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알려준다. 공옥진의 

활동이 이들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위해 공옥진이 매개자로 호출

38)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부 등의 결과값을 합산하였다.
39) 공옥진의 활동 맥락을 고려하여 공간그룹, 공간건축, 공간건축사무소, 공간건축사사무소 등의 연관어 

결과값을 합산하고, ‘공간사랑’을 대표용어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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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공옥진 자체가 일종의 브랜드가 된 이후 역으로 동국예술기획이 공옥진이

라는 인물을 홍보활동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동국예술기획이 1990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지난 26년간 

매년 수차례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 중국 등)를 돌며 수많은 전통예술인을 무대에 세

운 공연 브랜드다. 특히 김천홍(명무), 이매방(명무), 공옥진(일인창무극), 박동진(판소

리), 이은관(배뱅이굿) 등 지금은 고인이 된 명인들도 한국의 명인명무전에 출연하며 전

통예술 원형 보존 및 전승을 함께 시도했다.40)

나머지 3개 관련 기관으로는 모두 정부 당국이 등장한다.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차례로 나타난다. 예외적 예산 편성이 없진 않지만, 이 기관들은 예인

들의 무대 활동 지원을 직접적인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사들을 참

고하면 이는 인물 간 관계에서 유인촌이 등장하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특히 심사 평가

를 전담하는 문화재위원회가 최상위를 차지한 것은 2009년 전국적 여론을 환기시켰던 

공옥진 문화재 지정 논란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는 성창순과 성우향도 관련 기관에서 각각 2개, 3개 기관의 목록이 바뀌

었다. 그러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감지되지 않는다. 여전히 상위 기관

의 목록은 정부당국 중심성을 조금도 벗어난 바가 없다. 관주도 보호제도 생태계에 여전

히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전 시기 따로따로 관계를 맺고 있던 

전북도립국악원과 국립민속국악원을 두 사람이 상위 목록으로 공유했다는 점이다. 이

는 장소의 논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던 바 서울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흐름

이 형성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논의와 다른 별도의 맥락에서 흐름을 인식하

고 살펴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유네스코가 양자 모두의 목록에 올라선 것도 눈에 뜨인

다. 2003년 판소리가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장소-기관�연결망�시각화

본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연결망 가시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부연해 보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다수의 양적 데이터를 노드 

간 선 연결을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데이터 집합에 내재된 의미를 독자에게 직관적

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대답이라고 기계적

40) <얼쑤- 대한민국 최고의 춤사위>, 2016.12.06. 매일신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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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명된 기사 우선순위 100건을 선별하여 그것을 시각화의 로(raw)데이터로 활용

하였는데, 연결망 지도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조건 혹은 한계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41)

시각화의 시간적 범위는 앞 빈도분석의 시기 구분에 준해서 수행하였다. 시각화의 

대상은 인물관계를 제외하고 장소-기관 연결망을 통합하여 수행하였다. 공옥진, 성창

순, 성우향 순서로, 앞선 시기에서 후행 시기의 순서로 분석, 가시화된 연결망을 그려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을 기준으로 한 시계열 비교 대신 동시대의 예인 비교가 가능

하도록 공시적 차원으로 배치해 두었다. 각각의 연결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을 덧붙

여 두었다. 한편, 글자가 작아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연결망 그림의 중앙 노드는 

공옥진, 성창순, 성우향 등 질의어로 사용한 예인을 지시한다([그림 4]~[그림 9]).

․ 공옥진의�장소�및�기관�관계는�특정한�유형�혹은�대상으로�환원되지�않았다.�다양한�매개자들과�연결되어�무대에�나서고�
공연�활동을�펼쳤음을�확인할�수�있다.�보호제도에�속박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을�것이다.�국립국악원의�

존재감도�있다.�이는�원형보존계승으로�규정지어진�국립국악원의�정책적�역할에�대한�질문을�낳게�한다.�보호�전승의�국립

국악원과�활용확산의�국립극장�사이의�역할�중복에�대한�논란은�오래된�것이기도�하다.�

[그림�4]�[매개자_장소�및�기관]�공옥진�-�2000년�이전

 

41) 빅카인즈는 질의어에 대한 문서 정확도를 기준으로 신문기사 우선목록 100건을 추출하고, 이때 정확도 
판별 기준은 빅카인즈가 자체 개발한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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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순의�장소�및�기관�관계는�특정한�유형�혹은�대상으로�매우�뚜렷하게�수렴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특히�공연장으
로서의�세종문화회관과�공연장이자�전통음악�보호�전승의�대표기관인�국립국악원과의�연결�관계가�매우�두드러지는�것

을�확인할�수�있다.�국가적�보호제도를�기반으로�활동하는�예인의�전형성이�드러난다.�그�밖에�단어빈도�추출�및�분석�

결과에서처럼�국립창극단,�예술의전당�그리고�카네기홀�등이�나름�일정한�비중을�점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림�5]�[매개자_장소�및�기관]�성창순�-�2000년�이전

 

․ 성우향의�장소�및�기관�관계는�특정한�유형�혹은�대상으로�매우�뚜렷하게�수렴되고�있으며,�성창순보다도�더욱�보호제도
의�내부를�점유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공연장은�국립극장과�예술의전당�등이�약간의�존재감을�갖고�있다.�성창순이�

세종문화회관과�관계를�맺는�것과�달리�국립국악원�외의�기관으로�국립창극단이�등장하는�모습을�보인다.�국가적�보호제

도에�더욱�밀착한�모습이다.�단어빈도�추출�및�분석�결과에서�장소로는�국립창극단,�기관으로는�국립국악원이�등장했던�

것과�잘�호응한다.�

[그림�6]�[매개자_장소�및�기관]�성우향�-�2000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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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이후�공옥진의�매개자로서의�장소�및�기관은�이전과�판이하게�달라져�있음을�볼�수�있다.�고르게�존재하던�관계
의�양상이�문화재위원회와�링컨센터의�등장으로�균형감을�잃었다.�단어�빈도수�분석에서�기관의�경우,�문화재위원회,�

장소의�경우,�링컨센터가�최다빈도를�나타낸�것과�잘�호응한다.�앞서�언급했듯이�문화재위원회의�등장은�공옥진이�예인

의�삶을�‘인간문화재’로�마감할�수�있는가의�문제�설정�앞에서�벌어진�사회적�갈등을�표상한다.�링컨센터의�등장은�예인�

생애의�마감을�앞두고�우리�사회가�공옥진을�어떻게�아름다운�기억으로�남길�것인가에�대한�여론의�낭만적�태도를�환기

시킨다.

[그림�7]�[매개자_장소�및�기관]�공옥진�-�2000년�이후

․ 2000년�이후�성창순의�매개자로서의�장소�및�기관도�이전과�상당히�달라져�있다.�이제까지의�다른�결과들과�달리�광주시
가�연결망의�중심을�차지하고�있다.�빅카인즈가�연결망에서�도시�이름을�필터링하지�않은�것은�1999년�성창순이�광주시

립극단의�단장에�취임한�결과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그�밖에�장소-기관�관계에서�성창순의�활동에�구심점이라고�할�

만한�장소는�나타나지�않는다.�상대적으로�축소되었지만�일정한�존재감을�유지하고�있는�일부�노드들의�경우,�과거와�같

이�전형적인�관주도�생태계의�매개자들로�구성되어�있다.�

[그림�8]�[매개자_장소�및�기관]�성창순�-�2000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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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이후�성우향의�매개자로서의�장소�및�기관은�다른�예인들과�비교할�때�가장�변화가�없는�편이다.�여전히�국립국
악원과�국립창극단이�연결망의�핵심적�지위를�차지하고�있는�등�국가적�보호제도�하에서의�활동을�지속한다.�광주전남�

지역과의�연계가�늘어났으며,�과거�초등학교와�형성되어�있던�몇몇�연결망은�대학교와의�관계로�대체되는�경향을�보였

다.�이전에�비해�연결된�기관이�다소�늘어난�대신�공연장이�줄어들었다.�

[그림�9][매개자_장소�및�기관]�성우향�-�2000년�이후�

이상 매개자로서 장소-기관 통합 데이터의 연결망을 시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시각

화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공옥진과 성우향-성창순은 유형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성우향과 성창순은 동형적 관계가 두드러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Ⅴ.�글을�마치며

지금까지 한국 전통연희 영역의 정책적 변화상을 공옥진이라는 인물과 매개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회적 가치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던 보호제도 하의 예술과 달리 작

품과 활동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야 했던 공옥진과 같은 비주류 예인들에게 매개자는 

필수적인 존재였고, 매개자의 개입과 협력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자신들의 무대

를 가까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상당수의 매개자들은 청중 

수요에 대한 전문가였으므로 이들의 기획 행위는 비주류 진영 생태계 활성화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들의 정책 과정 참여를 통해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자유로운 전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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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일부나마 부활하여 존재감을 과시했고 청중들은 예측된 수요에 부응했다.

반면, 매개 활동 및 매개자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보호제도 하에서 활동한 인물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관계가 보호제도 내부에서 맺어진 관계 그리고 보호 정책을 집행해 나

가는 국공립기관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작품과 공연은 제도가 설계한 대로 이

른바 ‘원형’의 재현을 성실히 추구했고, 정부의 구호(救護)에 의해 순환하는 생태계가 고

착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무대에 대해서도 수요가 아예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하

지만 새로운 청중 수요가 창출되거나 폐쇄적인 생태계 외부로 확장할 수 있는 매개고리 

창출 수준까지 다다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호 정책을 통해 그나마 상당수의 전

통 연희가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겠으나, 전승 현장의 활력과 

의미까지 되살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구제(救濟) 상태가 영속화하거나 소

수 관계자의 이해를 위해 보호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된 공옥진의 인물, 관계, 장소 관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는 전

통 연희 활성화 정책 수립 시에 특정 예인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매개 활동 및 매개자들

의 활력을 자극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사업 지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매개자들이 정책 과정에 두루 개입하여 국가사업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고, 유동하

는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옥진과 같은 창의적이고 대중

적인 전통 예인의 등장 환경을 조성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일러준다.42)

42) 다행히 지난 2015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듬해부터 시행되면서 문화
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 온 전통연희 정책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2003년 유네스코가 채택
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취지를 수용한 이 법률은 제목에 ‘진흥’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였고, 
보호전승의 원칙으로 채택되었던 ‘원형’이라는 용어를 ‘전형’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매개자들의 
정책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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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f�Korean�Traditional�Performance�Policy�

and�Mediating�Activities:A�Word�Association�Analysis�

of�Gong�Ok-jin’s�People,�Places,�and�Institutions
 

Kim,�Byung�O

In Korea, public policy for traditional performance has been represented by 

two major law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e former has managed projects for specified persons, while 

the latter has targeted the quality of works and performances. Gong Ok-jin is the 

most successful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artist of the late 20th century. 

She has demonstrated a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ov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shown outstanding perform-

ance skills and unique work cre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Gong Ok-jin’s performances and examine their institutional 

significance through case comparisons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performance 

support policies. By analyzing word associations between Gong Ok-jin's people, 

places, and institutions in newspaper articles, this study attempted to visually 

reveal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Gong Ok-jin’s activities. As a result, 

some reflections on policy to support medi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traditional 

performance are presented.

 
[Keywords] Gong Ok-j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ultural and arts promotion 

act, word association analysis, me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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